
기획·불교 경영

자신의 복만을 구하러 다니던 신도들의 마음에

서 어느 순간부터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

겨난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던 마음

에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

환하는 순간이자 연기공동체임을 자각하는 순간

이다. 또한 그 봉사활동이 사회와 연계되면 사찰

이 지역공동체로 진입하는 순간이 된다. 

신도들의 봉사활동은 대부분 법당 정리정돈, 

대중공양 준비, 설거지, 차량통제 등 소소한 사찰 

내부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신도들

은 점차 독거노인 지원, 청소년 가장(家長) 돕기, 

보육원 봉사 등 사찰 외부의 대사회적 복지활동

에 관심을 갖게 된다. 

봉사활동의 주체는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찰 

내부의 일을 봉사할 것인지 아니면 사찰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상당수

의 사찰에서 주지 스님의 몫이다. 물론 신도들이 

사찰 내부의 봉사활동도 하고 사찰 외부의 사회

복지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문제가 될 것

이 없다. 그러나 주지 스님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

찰에만 치중하여 신도의 사찰 외부 봉사활동은 

반대한 채 신도들을 사찰에 묶어두고 오로지 내

부의 일만 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

마도 이런 경우는 ‘절 일도 바쁜데 외부 일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여기거나 ‘사찰 내부의 일

을 하나 사찰 외부의 일을 하나 봉사이기는 마찬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신도가 사찰 자체의 일만 하는 것과 대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것은 봉사로서 갖는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 신도 단위의 차원에서는 신도가 

봉사를 했다는 측면에서 양자 모두 동일하다. 하

지만 사찰 단위의 차원으로 바라보면, 사찰 자체

의 일만 하는 것은 사찰의 자기이익적 행위에 머

무르는 것이지만,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찰의 이타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사찰의 일만 하는 것은 사

찰의 자기성장만 추구하고 지역공동체의 동반성

장은 도외시 하는 것이 된다. 

신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함으로써 사찰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지하게 하면서도 사찰

과 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

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여야 한

다. 신도의 봉사활동이 법회지원과 사찰업무보조 

등에서 나아가 소외계층과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하

는 것이다.

그것이 사찰이 불교의 종교적 소명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 소명

이자 역할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불교 역시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하

여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을 하고 전법을 한 것

이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수행’을 한 것

이며, 그것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즉 고통으로부

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전법’을 한 것이다. 이에 수행과 전법을 출가사

문의 본분사로 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여 행복한 삶

을 영위하도록 해주는 활동이다. 이는 종교와 사

회복지의 소명과 역할이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는 한반도 전래 이후 

사회복지를 실천하였다. <高麗史(고려사)>에 의

하면,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 제위보(濟危寶), 

혜민국(惠民局) 등이 설립되어 궁한 자를 일으키

는 진궁(賑窮), 재난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재(救

災), 병을 고쳐주는 의료(醫療) 등의 사업을 행했

는데, 그 중 구재 사업은 주로 사찰에서 승려들이 

시행하였다. 불교사회복지가 실천되고 있었던 것

이다. 

그리고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심한 배불

(排佛) 풍조 속에서도 세종4년(서기 1442년) 정

월에 스님들이 병들고 다친 사람을 치료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도성(都城)의 동쪽 서쪽에 구료소(救療所)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 한상덕

(韓尙德)에게는 의원(醫員) 60명을 거느리고 대

사(大師) 탄선(坦宣)에게는 승려 3백 명을 거느리

고, 군인들의 병들고 다친 사람을 구료(救療)하도

록 명하였다.

置救療所四處于都城東西, 命惠民局提調韓尙德

率醫六十人, 大師坦宣率僧徒三百名, 救療軍人之

疾病傷折者

이외에도 우리의 역사문헌에는 불교계의 사회

복지 실천사례가 무수히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불교의 사회복지가 침체

를 겪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하

면 사회복지가 연상될 정도로 우리사회에서 성장

한 기독교계의 사회복지와 비교하면 불교계의 사

회복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근래 들

어 불교계의 각 종단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진흥

하면서 현재는 불교계의 사회복지가 가톨릭을 추

월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불교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그 만큼 커

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선 사찰에서는 지역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하여야 하는가? 

우선은 사찰이 사회복지를 하려면 사회복지관을 

자체적으로 건립하여 직영하거나 그게 안 되면 

위탁으로라도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의 직영과 위탁에는 적지 않은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노하우(know-how)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것

이 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에는 더없이 좋은 방법

이다. 그러나 자금과 경험이 없다고 하여 사찰이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

는 사찰에서 신도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해결된다. 비록 사찰

에 사회복지시설이 없더라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을 통하여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

그램으로는 노인 간병과 가사 지원, 노숙인 무료 

급식, 푸드 뱅크(food bank) 등을 생각할 수 있

다. 우선 노인 간병과 가사 지원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러 가

지 노인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

정이다.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무위(無爲), 역할 

상실로부터 고독사와 노인자살에 이르기까지 여

러 형태로 노정되고 있다. 효를 제일 덕목으로 지

켜온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

지 안타까울 정도이다. 종교는 전통적으로 사회

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왔으며, 불교는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해왔다. 이에 사찰이 노인문제의 

해결에 앞장 서는 것은 효를 사회적으로 실천함

으로써 지역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건

강검진, 간병, 가사지원, 취업알선, 취미와 여가, 

식사제공, 각종 교육, 목욕의 순으로 복지서비스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일 우

선순위인 건강검진은 고비용이 발생함으로 사찰

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외

의 서비스들은 자원봉사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들이다.

노숙인 무료 급식은 노숙인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

록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 노숙인 

무료 급식을 하는 사찰의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

는 신도들이 노숙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꺼

려하는 경향이 있기에 양자 간에 장소나 시간을 

달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한

다. 그리고 노숙인 무료 급식을 시행함에 있어서 

단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담을 아우르는 것이 종교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다. 만일 식사 제공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 초중등학교의 급식 후 남은 찬반 및 식료품

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지역의 ‘기초 푸드 뱅크’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도의 자원봉사 일

손이 부족하면 지역의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

회, 공공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푸드 뱅크는 말 그대로 음식 나눔 은행이다. 

초·중등학교 및 여타 기관과 단체의 잉여 음식

을 취합하여 독거노인, 실직자 가정, 결식아동, 쪽

방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

이다. 사찰에서 푸드 뱅크를 운영할 때는 음식물

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의 이동과 

보관을 신속히 하고, 냉동차와 냉동창고를 갖추

어야 하고, 대형냉장고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도(道)

와 시(市)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광역 푸

드 뱅크나 군(郡)과 구(區)의 단위 복지관이 운

영하는 기초 푸드 뱅크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그런데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소외계층이 있을 수 있

다. 이들에게는 푸드 뱅크보다는 푸드 마켓(food 

market)이 적합하다. 푸드 뱅크는 잉여식품을 무

료로 제공하지만 음식에 대한 이용자의 기호를 

배려할 수 없음에 비하여 푸드 마켓은 잉여식품

을 이용자가 기호에 따라 저가로 구입할 수 있다. 

만일 푸드 뱅크나 푸드 마켓을 하기가 여의치 않

은 사찰에서는 결식아동과 결식노인에게 도시락

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려할만 하다. 도시락 지원 

사업은 지역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이 지역친화로 이

어지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요구를 이해

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사찰들이 전술한 노인 간

병과 가사 지원, 노숙인 무료 급식, 푸드 뱅크와 

푸드 마켓 이외에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가출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친화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마

련과 실천을 위하여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사찰의 사회복지 실천은 곧 지역주민과의 

관계 맺음이다. 이는 지역포교와 다르지 않다. 포

교는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며, 그 

관계 맺음은 즐거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나

누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찰이 지역과 

친화하는 것이며,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은 자체의 성장에

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이바

지할 바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지역사회가 없다면 

사찰도 없다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사찰의 

성장을 지역사회에 회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사찰의 지역공동체 의무

불교 사회복지의 확장 일로

지역 사회 수요 파악 필요

공동체 의식으로 회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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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사찰의 복지활동23

사찰의 봉사활동 영역은 사회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역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찰의 김장나눔행사.

원
탕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
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
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
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 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2014년 10월 6일일요일 오후 5시10분
  KBS1 TV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가목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원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사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상 담 문 의  0 1 1 . 9 0 4 9 . 2 8 4 8  
(공휴일 및 야간전화 사절)

농협: 227027-51-090791(예금주: 남궁성균) 
◆ 제방선원이나 수생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승가                            전통                    건강비법

마 가 목

원
탕

몸 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 (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 인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500g9용 (6개월분)12만원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010-4746-0335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58 (오류동) 블루텍공존 3층 312호 ㈜ 샘나

농      협 301-0222-8806-71 [ 예금주 : ㈜ 샘나]
기업은행 418-038069-04017 [ 예금주 : ㈜ 샘나]

영양성분표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국 내 기 술 로  
만든 콩 단 백

맛이
샘나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개인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종 교 인 과 세  
신 고 대 행  안 내

종교인 과세 관련 무료 동영상 강의

 ■ 2018년 7월 10일까지 : 2018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1월 10일까지 : 2018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19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19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

 유튜브 검색창에 “박성욱 세무사”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과세에 관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 예정)    

   1 강  기부금영수증 업무처리                4강  가산세                              
   2강  신고납부일정                               5강  종교인소득 절세와 관리요령
   3강  종교인소득

※ 동영상 강의 자료가 필요한 종단 및 사찰에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주소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